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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 지도자의 인격      18-96-25

하늘을 향해 한점의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가족 특히 배우자를 향해 “나는 당신에게 충실했음을 한점의 부끄러움 없이 말할 수 있다.”고 말 할 수 있는 분들은 많을 것입니다.  배우자뿐만 아니고 자녀들에게 또는 동업자에게 그리고 친지들에게 충실하고 해를 끼치지 않는 인격은 지도자로서 갖춰야할 기본적인 인격입니다. 미국에서나 한국에서 지금 처럼 훌륭한 인격을 갖춘 지도자가 요구되는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흥미로 들을 수 있는 이야기 하나를 해  드리겠습니다.


골프를 좋아하는 회사의 한 직원이 자기의 상사와 함께 점심 시간에 골프장에 나가 9홀  골프를 치고 사무실로 돌아올 생각을 했습니다. 상사를 설득하여 그들은 골프장에 나갔습니다. 그럭 저럭 골프를 잘 치고 있었는데 그들보다 앞선 두 여자 골퍼들이 늦장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들 때문에 어쩌면 점심 시간이 끝나기 전에 라운딩을 다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 두 사람은 약간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 직원이 그 여자 골퍼들에게 좀 빨리 공을 쳐 달라는 부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여자 골퍼를 향해 가던 그 회사 직원은 반쯤 가다가 횡급히 달려 되돌아왔습니다. 그의 상사가 되돌아오는 이유를 묻자 그는 “저 여자 골퍼들을  보니 한 여자는 제 아내이고 같이 골프를 치는 그녀의 파트너는 제가 아내 모르게 사귀는 여자친구이었습니다. 하마트면 큰일 날뻔 했습니다.” 그말을 듣고 그 상사는 자기가 그 여자들에게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도 역시 반쯤 가다가 횡급히 달려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골프 파트너인 자기의 부하에게 말했습니다. “ 참으로 좁은 세상이구먼. 나는 자네를 당장 해고 하겠네.” 말할 것도 없이 그 부하직원이 교제하고 있다는 여자 친구는 상사의 부인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흥미로 들을 이야기 이지만  가족 관계에서나 사회 생활에서 정도를 걷지 않는 지도자가 국가나 사회 단체를 다스린다면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 유부남 대통령이 최소한 아홉명의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전직 대통령 중에는 숨겨 놓은 딸이 있다는 사실이 지금은 소문 단계를 넘어 사실로 획정된 것 같습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권좌에서 물러난 후에 또는 사후에 더 많은 존경과 추앙을 받게 됩니다.

미국의 국부인 죠지 워싱톤은 대통령 직에 더 오래 머물을 수 있었지만 그는 대통령 직을 부통령이었던 죤 아담스에게 물려 주었습니다. 역사가들은 권력을 홀연히 타인에게 넘겨준 행위가 미국에게 준 워싱톤의 최고의 선물이었다고 평을 합니다. 워싱톤의 벗 나무 이야기는 후세에 그의 전기를 쓴 저자가 만들어낸 일화임이 알려졌지만 그는 근본적으로 정직한 인물이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워싱톤이 쓴 2000통 이상의 편지를 정밀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 방대한 양의 편지 중에 의도적으로나 실수로 한 거짓말은 단 한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워싱톤 대통령은 정직했을 뿐만 아니라 매우 윤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대영 재국을 대항하여 미국의 독립을 위한 투쟁을 했고 독립 선언서에 서명을 하면서 그는 개인의 안전과 안일을 추구하지 않았습니가. 그는 자기의 생명의 위험을 감수했고 국가를 위하여 개인의 모든 것을 휘생할 각오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가 자기의 아내에게 쓴 편지에서 “나는 독립전쟁의 사령관이 되어 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오. 내 안일을 위하여 그런 소명을 거절한다면 나는 내 인격에 불명예를 가져 오게 됩니다.” 고 한 말은 지금도 규감이 되는 그의 신념을 잘 반영한 말이었습니다. 


워싱톤 대통령은 역시 겸손했습니다. 겸손은 위대한 모든 지도자들의 기본 미덕입니다.  그는 16세를 마지하면서 16 가지의 행동 강령을 작성했습니다. 그 강령은 지금도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지침이 될만 하다고 합니다. 그는 부하들의 말을 경청하는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장간 사업을 하던 나타나엘 그린 (Nathanael Green)
을 발탁하여 유능한 장군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서점을 운영하던 헨리 녹스 (Henry Knox)를 기용하여 혁혁한 공훈을 세운 포병장군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비전, 용기, 정직, 윤리, 겸손, 인내, 절개를 모두 갖춘 훌륭한 지도자이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전 국민이 여기는 워싱톤 같은 지도자가  이쉽습니다.    끝

